
일일드라마, 주말드라마시청률감소현상뚜렷
지상파TV의 시청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뉴스 데스크,

일일드라마, 주말드라마등각방송사의SA급간판프로까지예

외가아니다. 

SBS는 시청자의 반발을 무릎쓰고 일일드라마‘연인’을 조기

종영할 계획이다. MBC의 대표적 간판프로그램인‘뉴스데스

크’시청률도지난 8월한달간평균시청률이 5.8%에그쳐 50

위를기록했다. 

광고시청률은더욱심각한상황이다. TNS 미디어코리아의자

료에의하면지난 8월 한달간광고시청률이가장높았던 KBS

주말연속극‘보디가드’의 광고평균시청률은 9.3%. SBS 드라

마스페셜‘요조숙녀’4.2%, SBS 주말극장‘백수탈출’4.0%,

MBC ‘뉴스데스크’3.8%, MBC 일일연속극‘백조의 호수’

3.5%, MBC 주말연속극‘죽도록사랑해’3.4%, SBS 특별기

획‘첫사랑’2.9%이다. 이들프로그램들은 15초 1회광고단가

가 1,000만원이 넘는 SA급 간판 프로그램으로 과거에는 광고

주들이 무조건 들어가고자 했던 프로그램이다. 끼워팔기를 감

수하고서라도잡기에급급했던이들프로마저광고주들이최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은 무엇보다 비용에 비해 광고효율

성이떨어진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하물며비인기시간대여

타프로그램의경우는말할필요도없다.

올해드라마프로그램중광고주와일반시청자의선호도가가

장높았던프로그램은MBC의‘옥탑방고양이’와‘다모’, SBS

의‘올인’. 이들 드라마는 영상과 연기 등 화면 곳곳에 노력의

흔적이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드라마는 아직

도한회분대본도완성되지않은채대본을받아들고촬영에

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혼이 깃든 연기는 커녕 대사 소화에

급급하고 촬영과 편집이 급박하게 이뤄져 드라마의 완성도를

기대하기가힘들다. 당연히시청률은떨어지고그피해는광고

주에게고스란히전가되고있다. 최근의드라마시청률이계속

떨어지는것은필연적인결과라는분석이다. 

그런 점에서 MBC의‘다모’는 의미하는바가 크다. 기획된 뒤

1년여의사전제작기간이소요됐고, 시청자의관심과호응으로

방송사 안팎에서 연장 방송의 논의가 나왔지만 작품의 완성도

유지와기획의도를살리기위해당초기획했던대로 14부작으

로 끝을 맺었다. 결국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지 않으면 계속

시청률은감소할것이며, 광고주들의드라마선택은보다신중

하지않을수없다. 최근의일일드라마나주말드라마에광고주

들의광고청약이과거에비해부진한것은그만큼드라마의완

성도가부족하면서광고주들이기피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광고 담당자들은“과거처럼 무조건 잡고보자는 식의 매체집행

은 점점 사라지고있다”며,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처럼 지상

파의 간판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시청률과 광고시청률이 보장

되지않는다면광고기피현상은계속발생할것이라고말한다. 

진단K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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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등간판프로그램광고효과미지수
최근의 지상파TV 시청률 감소와 관련하여 MBC의 대표적 간

판프로그램인‘뉴스데스크’의 경우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MBC 뉴스데스크의 15초 1회 광고단가는 1,191만원. 지난 8

월한달간의광고평균시청률은 3.8%, CPRP는 315만 4,000

원이다. 

광고비가 비싸고 프로그램 잡기가 힘들었던 대표적인 지상파

TV의간판프로그램이지만단지시청률과광고시청률만을고려

한다면효율성이떨어지는프로그램중의하나이다.

이병권해태제과수석부장은“MBC의대표적인간판프로그램

으로 상징성이 크지만 10대, 20대가 주류를 이루는 제과의 경

우타겟이맞지않고, 또무엇보다광고효율성이떨어지는만큼

반드시들어가고싶은프로그램은아니다”고말한다. 한편신창

환KT 과장은“reach 확대나 frequency 증가가목적이라면기

업PR과타겟에맞는브랜드의경우다소광고효율성이떨어진

다하여도여전히매체집행에서의미가있다”고말한다. 

곽혁| 한국광고주협회기획조사팀장

지상파TV 시청률 저하로 광고효과 감소
시청패턴 변화로 뉴스, 일일 드라마 등 간판프로 고전

MBC뉴스의시청률과
광고시청률하락원인

박현수| 단국대언론홍보학과교수

순위 프로그램명 채널 시작시간 시청률
1 주말연속극<보디가드> KBS2 19:51 18.0 
2 개그콘서트 KBS2 20:50 17.9 
3 대하드라마<야인시대> SBS 21:57 12.3 
4 해피투게더 KBS2 23:06 12.3 
5 타임머신 MBC 22:37 11.4 
6 신동엽김원희의헤이헤이헤이 SBS 23:10 11.2 
7 연예가중계 KBS2 20:53 11.1 
8 느낌표 MBC 21:47 10.8 
9 미니시리즈<앞집여자> MBC 21:58 10.7 
10 섹션TV연예통신 MBC 23:13 10.6 
11 VJ특공대 KBS2 21:55 10.4 
12 강호동의천생연분 MBC 18:05 10.1 
13 일요일일요일밤에 MBC 17:58 10.0 
14 미니시리즈<다모> MBC 21:58 9.9 
15 신비한TV서프라이즈 MBC 10:45 9.8 
16 특별기획드라마<장희빈> KBS2 21:56 9.7
17 부부클리닉사랑과전쟁 KBS2 23:04 9.1 
18 슈퍼TV일요일은즐거워 KBS2 17:59 9.1 
19 야심만만 SBS 23:10 8.5 
20 드라마스페셜<요조숙녀> SBS 21:57 8.4 
21 주말연속극<회전목마> MBC 19:49 8.3 
22 솔로몬의선택 SBS 18:48 7.9 
23 시트콤<달려라울엄마> KBS2 21:23 7.7 
24 미니시리즈<여름향기> KBS2 21:54 7.6 
25 비타민 KBS2 22:01 7.5 
26 주말극장<백수탈출> SBS 20:49 7.4 
27 TV특종놀라운세상 MBC 19:22 7.1 
28 시사매거진2580 MBC 21:49 7.0 
29 전파견문록 MBC 19:19 7.0 
30 MBC소설극장

<그대아직도꿈꾸고있는가> MBC 8:59 6.9 
31 주말극장<태양의남쪽> SBS 20:48 6.9 
32 TV동물농장 SBS 9:36 6.9 
33 그것이알고싶다 SBS 23:02 6.9 
34 미니시리즈<좋은사람> MBC 21:59 6.9 
35 신동엽남희석의맨Ⅱ맨 SBS 22:04 6.7
36 드라마스페셜<선녀와사기꾼> SBS 21:57 6.7 
37 일일아침연속극<당신곁으로> SBS 8:28 6.7 
38 러브스토리 KBS2 23:08 6.7 
39 순간포착세상에이런일이 SBS 19:08 6.5 
40 인간극장 KBS2 20:48 6.5 
41 토요대작전 KBS2 18:00 6.2 
42 쇼파워비디오 KBS2 16:59 6.2 
43 일일시트콤<논스톱III스페셜> MBC 13:09 6.2 
44 일일시트콤<논스톱III> MBC 18:50 6.1 
45 MBC뉴스속보 MBC 9:07 6.0 
46 일일연속극<백조의호수> MBC 20:19 6.0 
47 생방송한밤의TV연예 SBS 23:11 6.0 
48 와e멋진세상 MBC 19:22 5.9 
49 한불합작프로젝트<보야르원정대> SBS 10:43 5.9 
50 MBC뉴스데스크 MBC 20:55 5.8 

MBC 뉴스의시청률과광고시청률하락원인은3가지정도생

각해볼수있다. 

첫째, 대안 프로그램이많고대안들의인기가높다는것. 예를

들어, SBS의 9시대 프로그램 시청률은 실제 MBC 9시 뉴스

시청률보다높다. 이 외에도 CATV의채널등뉴스시청시간

대에볼수있는프로그램이과거에비해많다는것. 예를들어,

일요일의경우개그콘서트시청률은매우높다. 

둘째, 뉴스를 접하는 루트가 다양해졌다는 것도 이유임. 예를

들어, YTN, 인터넷 등으로 충분한 뉴스를 접하는 현대인들이

굳이9시뉴스시간대에집착할이유가과거보다줄었다. 실제

SBS 8시뉴스의평균개인시청률은MBC뉴스와 1.0% 이내

의차이를보이고있다. 

셋째, MBC 뉴스의질적발전이상대적으로미흡하다. 예를들

어, 뉴스의심층적인보도내용등이YTN이나KBS 등에비해

떨어진다. 또한젊은뉴스, 개혁적인뉴스를지향하는MBC의

목표수용자 설정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 젊은 세대의

MBC 뉴스시청률은그다지높지않다. 

▶8월프로그램시청률상위50위 (전국개인시청률기준)

(자료:TNS미디어코리아)



모든 광고주가 MBC 뉴스데스크를 갈 필요는 없지만 프로그

램의질적인측면을고려한다면기업의브랜드포지셔닝측면

에서는 유효하다는 것. 광고비 지출 상위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조합해 운영하는 광고주라면 광고 효율성이

다소떨어진다하더라도문제가안된다는지적이다. 

강양욱코마코국장은“시청률만을고려하면기대에못미치지

만여전히광고주의선호도

가 높고, 온가족이 함께

TV를 시청하는 가장 중요

한 시간대이며, 무엇보다

뉴스프로그램이주는신뢰

도측면을고려하면여전히

일부 광고주에게는 매력적

이다”고말한다. 

제일기획 박정래 소장은

“전자, 통신, 자동차, 가전

이나새로캠페인을시작하

는 광고주, 자수성가형 광

고주, 전통적인 국내형 광

고주의경우는아직도뉴스

데스크를 선호한다”며, 프

로그램의 상징성이나 타겟

층을 고려했을 때 의미는

있지만 광고효과만을 고려

했을 매력적이라고 말하기

는 어렵다고 말한다. 코카

콜라나 P&G의 경우처럼,

식음료제품이나 여성 타겟

의 경우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중요한것은광고주들스스

로의 판단이다. 그러나 최

근처럼시청률및광고시청

률이계속감소할경우에도

지금과같은간판프로그램

으로의 상징성이나 자존심

을계속지켜나갈지는미지

수이다.

순위 프로그램명 채널 광고단가시청률 CPRP 
1 주말연속극<보디가드> KBS2 11,610 9.3 1,285 
2 개그콘서트 KBS2 10,020 9.0 1,108 
3 대하드라마<야인시대> SBS 12,165 7.0 1,736 
4 연예가중계 KBS2 9,720 6.6 1,472 
5 미니시리즈<앞집여자> MBC 10,215 6.3 1,630 
6 섹션TV연예통신 MBC 7,905 6.0 1,335 
7 느낌표 MBC 9,180 5.9 1,544 
8 미니시리즈<다모> MBC 10,215 5.9 1,736 
9 VJ특공대 KBS2 9,150 5.7 1,605 
10 특별기획드라마<장희빈> KBS2 9,150 5.6 1,622 
11 신동엽김원희의헤이헤이헤이 SBS 7,216 5.4 1,723 
12 시트콤<달려라울엄마> KBS2 8,910 5.2 1,709 
13 신비한TV서프라이즈 MBC 5,955 5.1 1,163 
14 해피투게더 KBS2 7,650 5.0 1,545 
15 주말연속극<회전목마> MBC 11,925 4.7 2,546 
16 일일시트콤<논스톱III스페셜> MBC 3,712 4.7 1,199 
17 타임머신 MBC 6,358 4.7 1,920 
18 MBC소설극장

<그대아직도꿈꾸고있는가> MBC 3,690 4.6 807 
19 미니시리즈<좋은사람> MBC 10,215 4.4 2,312 
20 미니시리즈<여름향기> KBS2 9,765 4.4 2,215 
21 일요일일요일밤에 MBC 9,900 4.4 2,265 
22 강호동의천생연분 MBC 7,770 4.3 1,790 
23 전파견문록 MBC 7,594 4.3 2,510 
24 야심만만 SBS 6,735 4.2 2,429 
25 드라마스페셜<요조숙녀> SBS 10,110 4.2 2,395 
26 부부클리닉사랑과전쟁 KBS2 7,770 4.2 1,854 
27 TV특종놀라운세상 MBC 7,297 4.2  2,661 
28 슈퍼TV일요일은즐거워 KBS2 9,660 4.2 2,310 
29 TV동물농장 SBS 5,130 4.0 1,325 
30 주말극장<백수탈출> SBS 10,080 4.0 2,548 
31 와e멋진세상 MBC 6,937 3.9 2,724 
32 출발비디오여행 MBC 4,793 3.9 1,474 
33 드라마스페셜<선녀와사기꾼> SBS 10,110 3.8 2,643 
34 비타민 KBS2 8,745 3.8 2,299 
35 신동엽남희석의맨Ⅱ맨 SBS 9,170 3.8 3,013 
36 MBC뉴스데스크 MBC 11,910 3.8 3,154 
37 생방송KBS저널 KBS2 1,515 3.7 407 
38 주말극장<태양의남쪽> SBS 10,080 3.7 2,715 
39 MBC스포츠뉴스 MBC 9,480 3.6 2,636 
40 TV특종놀라운세상(재) MBC 3,636 3.6 1,355 
41 생방송퀴즈가좋다 MBC 6,810 3.6 1,897 
42 순간포착세상에이런일이 SBS 5,433 3.6 1,860 
43 코미디하우스 MBC 8,477 3.5 2,645 
44 그것이알고싶다 SBS 7,383 3.5 2,500 
45 일일연속극<백조의호수> MBC 10,005 3.5 2,874 
46 드라마스페셜<요조숙녀>(재) SBS 3,741 3.5 1,217 
47 일일시트콤<논스톱III> MBC 6,495 3.5 1,871 
48 주말연속극<죽도록사랑해> MBC 11,925 3.4 3,470 
49 한불합작프로젝트<보야르원정대> SBS 4,814 3.4 1,484 
50 솔로몬의선택 SBS 7,143 3.4 2,461

순위 프로그램명 채널 광고단가시청률 CPRP
1 생방송KBS저널 KBS2 1,515 3.7 407 
2 생방송모닝와이드2부 SBS 585 1.6 417 
3 생방송모닝와이드1부 SBS 630 1.2 507 
4 MBC뉴스(0930) MBC 1,740 3.1 559 
5 MBC뉴스(0700) MBC 855 1.4 627 
6 신동엽남희석의맨II맨건강보고서 SBS 1,215 2.1 658 
7 뉴스와생활경제 SBS 634 1.4 674 
8 [여행쇼일상탈출 SBS 479 0.9 690 
9 맛기행그곳에가면 SBS 699 1.0 713 
10 시청자제보물은생명이다 SBS 614 1.0 728 
11 6MM세상탐험 MBC 889 1.2 743 
12 한선교정은아의좋은아침토요스페셜 SBS 1,191 2.0 773 
13 고향은지금 MBC 850 1.5 791 
14 이슈&이슈 MBC 997 1.9 792 
15 솔로몬의선택(재) SBS 2,004 2.7 794 
16 여자가좋다 SBS 1,095 1.3 800 
17 지금은소비자시대 SBS 479 0.7 803 
18 MBC소설극장

<그대아직도꿈꾸고있는가> MBC 3,690 4.6 807 
19 SBS뉴스(1150) SBS 618 0.9 833 
20 인간극장(재) KBS2 975 1.1 904 
21 생방송화제집중 MBC 1,587 1.9 916 
22 미소가있는TV SBS 479 0.7 919 
23 방학앙코르<TV문화기행> KBS2 975 1.1 926 
24 생방송모닝와이드3부 SBS 1,279 2.1 931 
25 MBC가요콘서트 MBC 1,290 1.4 937 
26 행복가득실속정보 MBC 889 1.1 1,011 
27 찾아라!맛있는TV MBC 2,389 2.9 1,019 
28 휴먼스토리여자 SBS 1,503 1.7 1,022 
29 MBC뉴스투데이3부 MBC 1,045 1.5 1,052 
30 SBSTV특강 SBS 552 0.7 1,061 
31 TV동화행복한세상 KBS2 1,380 1.3 1,077 
32 생방송세상의아침2부 KBS2 1,575 1.4 1,091 
33 일일아침연속극<당신곁으로> SBS 3,570 3.2 1,108 
34 개그콘서트 KBS2 10,020 9.0 1,108 
35 아주특별한아침 MBC 2,430 2.2 1,116 
36 대학생국토대장정 MBC 962 1.0 1,125 
37 생방송세상의아침3부 KBS2 2,355 2.1 1,125 
38 금요컬쳐클럽 SBS 552 0.6 1,127 
39 MBC특선다큐멘터리 MBC 889 1.0 1,133 
40 긴급구조119(재) KBS2 975 0.9 1,153 
41 만화1800<원피스> KBS2 2,505 2.2 1,155 
42 앙코르연작에세이어머니 KBS2 870 0.8 1,155 
43 신비한TV서프라이즈 MBC 5,955 5.1 1,163 
44 매직키드마수리 KBS2 2,640 2.3 1,164 
45 행복채널 KBS2 2,190 1.9 1,168 
46 토크쇼임성훈과함께 MBC 2,130 1.8 1,173 
47 TV클리닉당신의건강은 KBS2 1,215 1.1 1,187 
48 한선교정은아의좋은아침 SBS 1,980 1.7 1,188 
49 일일시트콤<논스톱III스페셜> MBC 3,712 4.7 1,199 
50 드라마스페셜<요조숙녀>(재) SBS 3,741 3.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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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KAA

▶8월광고시청률상위50위 (전국개인시청률기준) ▶8월CPRP상위50위 (전국개인시청률기준)

(자료:TNS미디어코리아)

KAA
for 

‘협회 같지 않은 협회’가 되길 바라며

광고계 전체를 위한 협회가 되어 주길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진정한 파트너쉽을 위한 교각

광고주, 이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광고주협회에바란다광고주협회에바란다

Voice 


